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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분과 [P-013]

북극 해양–해빙 시스템에서 하천 담수 및 열 플럭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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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는 전 지구 해양 체적의 약 1%만을 차지하지만, 전 세계 하천 유출량의 약 10%를 받아들이며 담수 유입이 북극 해양 시스
템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CMIP6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 기후모델은 북극 수문 순환을 적절
히 표현하지 못하며, 특히 육지에서 해양으로 전달되는 담수 및 에너지 플럭스의 불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북극 증폭 현상으
로 인해 하천 유출량의 상당한 증가와 더불어 더 따뜻한 하천 온도를 전망한다. 그러나 현재의 CMIP6 모델은 하천 온도를 단순히 해수
면 온도(SST)와 동일하게 가정하여, 내륙 담수 플럭스와 하천 방출의 열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SM2 모의실험에
서 하천 유출량과 수온 자료를 강제하여 북극 해양–해빙 시스템에서 하천 담수 및 열 플럭스의 영향을 평가한다. 민감도 실험을 통해 하
천 유출량과 수온을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하천 플럭스가 북극해의 염분과 수온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이어지는 해빙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는 미래 변화에 따른 북극 기후 시스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하천 플럭스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며, 담수 및 열 플럭스의 변화가 육지–해양 상호작용을 통해 북극 해빙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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